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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무제> 실에 아크릴릭 27×27cm 2011

홍지는 캔버스 대에 실을 감아 작업한다. 촘촘히 감긴 실위에 
이미지를 흩트려 놓는다. 무엇을 그린 것인지 모를 정도로 
이미지가 분해된 작품에 대해 그는 고정된 의미를 부여하지 
않는다. 단지 실 위에 이미지를 만들고 해체하기를 반복하며, 
작가가 갖게 되는 정신과 태도에 더 의미를 둔다. 그는 전통 
불화를 그리며 자신의 작업에 대한 철학을 세웠다. 이러한 그의 
작업은 '제행무상(øL!8)'에 비유되기도 한다. ‘제행무상’은 모든 만물은 
그 자리에 온전히 머물러 있는 법이 없음을 말하는 불교사상 
중 하나다. 모든 것은 생겨났다가 곧 사라질 운명이므로 오로지 
현재만이 진실이라는 것이다. 이렇게 작품이 변화를 거듭하는 
과정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도 작품의 현재 모습일 뿐이라는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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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실에 주목하게 한다. 

서울특별시 마포구 연남동 227-9 1층 플레이스막

글 l 인턴기자 이민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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